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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02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십사 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03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04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05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06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07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08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09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